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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세계 】

세계은행, 한국 등 신흥국의 역할 증대 전망

  □ 세계은행은 한국 등 신흥국이 글로벌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견인하는 등 글로

벌 경제가 전면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.

  o 세계은행은 ‘2011 글로벌 성장 전망’ 보고서에서 향후 15년간 세계경제가 경기회

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. 

  o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신흥국 경제는 연평균 4.7% 성장하는 반면, 선진국 경

제는 신흥국의 절반 수준인 2.3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. 

  o 특히 글로벌 경제성장은 일부 국가가 글로벌 경제무대를 지배하는 대신, 다극화

된 체제를 통해 이뤄지겠으며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한국, 러시아 등 

6개 신흥국이 글로벌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. 

  □ 또한 세계은행은 신흥국의 성장이 국제통화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달러화

가 글로벌 경제에서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함.

  o 미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영향력

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통화체제가 단일통화에 의해 지배되지 않을 

것으로 예상함.

  o 2025년에 가장 유력한 국제통화체제 시나리오는 달러화, 유로화, 위안화를 중심

으로 하는 복수통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임. 

  o 현재 유로화는 달러화의 강력한 도전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유로지역의 채무위기

가 성공적으로 극복되고 구제금융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는 것이 전제

조건임. 

  □ 장기적으로는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체제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함. 

  o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위안화로 결제되는 중국의 무역규모(수입+수출)가 짧은 기

간 동안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힘.

    - 위안화로 결제되는 중국의 무역규모는 2009년 4/4분기 0.1% 내외에서 2010년 

4/4분기에 5.1%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.                   (World Bank 등, 5/17)




